오픈 하우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픈 하우스를 한번 하려면 집을 파는 사람들이 많은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고 또한 집을 파는 리얼터들도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래 들어서 일부 리얼터들에게 수고에 비해서 그 결과가 크지 않고 보안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오픈 하우스를 흔쾌히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집 주인들에게도 오픈 하우스를 통해서 다수의 대중들에게 집을 개방하기 보다는 진지하게 집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집을 보여주려고 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오픈 하우스가 집을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픈 하우스가 리스팅한 집을 매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리얼터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픈 하우스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 진지하게 집을 찾는 사람들보다는 건성으로 오픈 하우스를 찾아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때로는 오픈 하우스를 통해서 리얼터들이 잠재 고객을 만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대중들이 원하는 매물을 검색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기회도 감소하고 있는 듯 합니다.
특히 매매하려고 하는 집이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거나 낡고 오래되어 손 볼 곳이 많은 집 같은 경우는 오픈 하우스를 하는 것이 도리어 역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하우스를 하게 되면 방문한 사람이나 리얼터들을 통해서 매매하려고 하는 집의 장점 혹은 단점 및 가격 등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픈 하우스를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픈 하우스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마치 집이 팔리지 않아 무진 애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 매물이 신속하게 소화되는 소위 매도자 위주의 시장(Seller’s Market) 에서는 힘들여 오픈 하우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MLS(밴쿠버 부동산협회의 매물 등록 서비스)에 게재된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MLS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발달하면서 오픈 하우스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 듯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픈 하우스를 해야겠다고 계획을 한다면 성공적인 오픈 하우스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실천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 오픈 하우스 전에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고 냄새가 좋은 세제를 사용해서 집안을 철저하게 청소 합니다.

· 어질러진 물건, 장난감, 애완 동물의 자취 등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차고 안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차도 한 대만 세워 놓도록 합니다.

· 커튼을 거두어 놓고 창문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빛이 최대한 많이 들어 오도록 합니다.

· 정원의 잔디 및 울타리를 손질하고 예쁜 꽃이 피어있는 화분을 현관 입구에 진열해 놓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하우스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이웃에 있는 다른 집들과 함께 같은 시간 대에 오픈 하우스를 계획하는 등 남 다른 마케팅 방법을 생각해서 시행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